
모두의 토론회 · AI 시대 개인정보 

모두의 토론회  

AI 시대 개인정보, 어떻게 안전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? 

 

주    제  AI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안전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? 

일    시  2026. 11. 1.(일) 13:00 ~ 18:00  

장    소 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(KTV 유튜브 생중계) 

주    최  행정안전부 · 개인정보보호위원회 

▌ 토론회 한눈에 보기 

'모두의 토론회'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공론장으로, 논의가 필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 

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. AI 가 발전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, 그 데이터의 상당 

부분은 우리의 개인정보입니다. 쓰지 않을 수는 없고, 함부로 쓰여서도 안 됩니다. 그런데 지금의 개인정보 

처리 기준은 한 회사가 미리 정한 목적 안에서 정보를 다루는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져, AI 가 여러 서비스를 

오가며 일을 대신 처리하는 환경과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고 있습니다. 이에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 잘 

활용하는 방법을 국민과 함께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습니다. 

▌ 핵심 쟁점과 주요 의견 

핵심 질문은 “AI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안전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?”이며, 세 가지 쟁점을 토론합니다.  

 쟁점①   개인정보는 어디에 쓰여야 할까요? 그때 꼭 지켜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? 

쓰임 — 어디에 쓰이면 좋을까 
 

조건 — 그때 꼭 지켜져야 할 것 

● 일상에서 쓰이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, 맞춤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, 의료 연구, 정책 개선 등 

개인정보가 쓰이는 곳을 살펴보고, 그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건을 함께 찾습니다. 

 쟁점②   매번 미리 물어볼까요, 알리고 언제든 멈출 수 있게 할까요? 

매번 미리 동의받기 VS 미리 알리고, 원하면 멈추기 

● 개인정보가 쓰이기 전에 동의하는지 묻도록 할지,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에서는 목적을 분명히 알리고 

언제든 거부할 수 있게 할지를 사례별로 따져 봅니다.  

 쟁점③   '꼭 지켜져야 할 것'을 누가,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? 

기업 
 

정부 
 

국민 

● 기업의 책임과 보호 투자, 정부의 감독과 지원, 국민의 권리와 참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신뢰가 

만들어지는지 함께 논의합니다. 




